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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가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 운항으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

- 코로나19 여건속에서 딸기 수출 확대 및 수출단가 상승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감소에 따른 항공화물 적재

공간 부족과 물류비용 상승을 해소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싱가폴행

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를 운항하였으며,

❍ 이에 따라 수출농가와 업체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딸기

수출 확대 및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
* 20.12월∼‘21.4월까지 싱가폴행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 958.7톤 수출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코로나19 장기화로

딸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 및 업체의 어려움을

해소하고자 대한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(‘20.12월)하고 딸기 수출

시기에 맞추어 싱가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항하였다.

ㅇ 싱가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

주 4회씩 총 88회 투입되었으며, 이를 통해 전체 싱가폴 딸기

수출의 91%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출하였다.

* 싱가폴 딸기 수출물량(12월∼익년 4월) : 전체 1,050.6톤/ 전용기 958.7톤(91.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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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또한, 업무협약 당시 체결된 운임가격이 4월말까지 동일하게

유지되어 수출업체 및 농가의 물류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

있었다.

□ 동 기간 싱가폴 딸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% 증가하였으며,

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산 딸기의 수출을

확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.

* 對싱가폴 딸기 수출액 : (‘19.12월∼‘20.4월) 12,528천불 (‘20.12월∼‘21.4월) 15,235천불

ㅇ 또한, 싱가폴 고급 유통업체 등 집중 마케팅(2~4월)을 추진

하였는바, 현지 생방송 판매 3분만에 고가의 한국산 딸기를

완판하여 매출액 1만불을 달성하였으며, 유명 쉐프와 연계하여

고급 디저트숍 딸기 신메뉴를 런칭하고 예약이 조기완료

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고, 고급 레스토랑 및 호텔 12개소에서

한국산 딸기를 디저트용 식재료로 구매하는 등 현지 프리미엄

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.

- 그 결과 작년 12월에서 올해 4월까지의 수출단가는 전년대비

30% 이상 증가하였다.

* 對싱가폴 딸기 수출단가 : (‘19.12월∼‘20.4월) 11$/kg (‘20.12월∼‘21.4월) 14.5$/kg

□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“향후 싱가폴 뿐만 아니라

홍콩·태국·베트남 등 주요국가의 프리미엄 시장을 확보하여

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